
‘섬 생활을 더 편리하게’ 제주 주민들이 말하는 쿠팡과의 일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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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로켓배송 시대를 향한 쿠팡의 발걸음이 제주에서도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. 쿠팡 로켓배송으로 추가 배송비 부담
은 덜고, 신선한 식재료부터 생필품까지 더 빠르고 편리하게 받아보게 된 제주 도민들. 일상이 달라진 제주 고객들의 이
야기를 뉴스룸 영상으로 전합니다.

‘쿠팡 로켓배송은 내 일상’ 제주 주민들이 말하는 리얼 섬 라이프

장윤주 고객님

https://news.coupang.com/archives/61537/


“새벽배송 좋아합니다. 신선함은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. 일하다가 시장을 못 가게 되면 이렇게 (쿠팡으로) 빨리 주문해 놓으면 다음
날, 밭에 인부들이랑 일할 때 간식 먹을 때 빨리빨리 주문해서 가면 아침에 딱 배송이 돼서 해주니까 너무 좋아요. 쿠팡 파이팅! 아
이 러브 쿠팡!”

고주연 고객님

“저는 쿠팡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, 새벽배송에 대해서. (쿠팡에)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(쓰고 있습니다). 꽤 많이 쓰는데요. 비용
을. 제주도여서 (배송비가) 3,000원부터 6,000원 사이거든요.

물건을 구입할 때 (타 온라인 사이트는) 무료배송이 대부분 없어 가지고 쿠팡에서 로켓배송이나 새벽배송을 이용해 보니까, 오전에
주문을 넣으면 저녁 8시 전에 배송이 오기 때문에 아이들도 키우고 있어서 아이들 물품이나 아니면은 식재료, 생필품 등을 주문해
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.”

오인옥 고객님

“쿠팡 쓰면 시장을 안 가도 되고 휴대폰 하나에 검색하면 많은 상품들이 나올 수 있고 가격을 비교할 수 있고, 또 제주도는 타 온라
인몰이나 그런 데는 (주문) 하면은 막 3~4일 걸리고 한 일주일 걸릴 때도 있는데 쿠팡은 그냥 사면 바로 그냥 쫙쫙 오니까 너무 좋
더라고요.

배송비 같은 것도 와우회원 같은 경우는 배송비가 거의 안 들잖아요? 또 와우회원은 할인가도 있고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. 주로
제주도에서 여기서 살 수 없는 것들을 많이 주문하는데, 그다음에 옷 같은 거나 화장지나 커피 그런 것도 많이 삽니다. (로켓배송은)
잠자고 일어나면 바로 올 수 있어서 새벽배송은 짱입니다.”



앞으로도 쿠팡은 고객들의 일상에 더 가까이 닿는 빠르고 편리한 배송 경험을 만들어가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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